
새로운 미술을 향한 반성적 점검, 김용익 개인전 "가까이… 더 가까이…" 일민미술관에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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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색화와 민중미술, 대안공간 운동과 공공미술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미술인으로 활동해 온 김용익 작가의 개인전 <가
까이...더 가까이...>가 오는 9월 1일부터 일민미술관에서 개최된다.

김용익은 1970년대 중반 천 주름의 착시 효과를 활용한 <평면 오브제>로 화단에 입성했다. 《앙데빵당》전, 《에꼴 드 서
울》전 등 당대의 유명 전시에 초대되며 모더니즘 계열의 막내 세대로 활약하기 시작했고 학부 졸업도 채 마치기 전인
1975년 상파울루 비엔날레 출품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또한 모더니스트로서 자신의 성향과 미술 작품의 현실적 효용이 만나는 지점을 구도하듯 찾아 헤맸다.

1990년대가 되자 김용익은 전성기의 대표작인 소위 ‘땡땡이 회화’ 시리즈를 다수 제작한다. 평면 위에 원을 일정한 간격
으로 나열하는 이 작업의 완전무결해 보이는 형태를 좀 더 가까이 들여다 보면, 캔버스 구석에 작고 희미하게 적어놓은
장황한 상념의 문구, 먼지와 오염 등 세월의 흔적들이 균열을 만들며 모더니즘 회화에 대한 김용익의 태도를 드러낸다. 
즉, 말끔한 미술에 균열을 내는 시도를 가하는 것이다.

김용익이라는 필터를 통해 바라보는 한국의 미술계에 대한 주관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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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에는 이전 작품을 덮음으로써, 미술 제도 자체를 환유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된다. 최근 김용익은
<절망의 완수> 에 그치지 않고 40년 남짓 진행해 온 작품 활동의 결과를 관 형태의 나무 상자에 집어넣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봉인한 작품 위에 고인의 명복을 비는 도상과 텍스트를 덧붙이는 등 제의적 행위
가 눈에 띄는 신작 10여점이 공개된다.

<가까이...더 가까이...>는 김용익 작가의 지난 40년을 다양한 각도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아카이브 전시이다. 이번
전시는 김용익이 처음 작업을 시작한 1970년대 중반부터 2015년까지 작가의 40년 작업 여정을 모두 아우른다. 전
시는 굵직한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한 작품을 통해 작가가 자기 자신, 미술,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1970년대 초기 작업부터 최근작까지 망라하는 이번 전시에는 질곡의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며 미술가로서 고뇌했
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김용익의 대형 회화, 설치 작품, 글 등 100여점이 공개된다.

일민미술관 책임큐레이터 함영준은 “이번 김용익 개인전은 한 미술가의 작품 세계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역사적
개인으로서의 미술가를 드러내고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미술의 흐름에 가까이 다가가보는 전시” 라고 전시의 의의
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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